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엑셀만 알던 공무원도 AI로 앱 만든다
공무원 AI 해커톤에 200팀 몰렸다

 - 6월 23~24일 킨텍스서 「2026 AI챔피언 해커톤」 개최
 - 24팀 본선에 200개 팀 지원…경쟁률 8.3 대 1
 - 코딩 실력보다 중요한 건 ‘현장 문제를 인공지능(AI)으로 해결하는 힘’

 “코딩은 몰라도, 행정 현장 문제는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안다.”

 행정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(AI)으로 직접 해결하려는 전국의 공무원과 

공공기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.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서울 상암

동에 있는 교육장에서「2026 AI챔피언 해커톤」본선 진출자들을 대상으

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 이번 해커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2인 1팀으로 짝을 이뤄 참가하

며,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과제를 4시간 안에 인공지능(AI) 서비스

로 구현하는 실전형 경연 대회다.

>> 기획 중심의 참여 열기 고조, 통념 깨진 신선한 변화 주목

 대회는 코딩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구현을 주도하는 ‘기술형 백코

더’와 현장 문제 정의 및 서비스 기획에 강점을 지닌 ‘기획형 흑코더’가 함

께 경쟁한다.

 이번 대회의 열기는 예상보다 뜨거웠다. 24개 팀만이 진출하는 본선에 

전국에서 200개 팀이 지원하며 8.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. 특히 

‘기획형 흑코더’ 지원자가 ‘기술형 백코더’ 지원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

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"인공지능(AI) 서비스 개발은 오직 전문 개발자

만의 영역"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신선한 변화로 주목받고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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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공무원도, 비전공자도 ‘직접 만든다’

 참가자들의 면면 또한 다채로워 눈길을 끈다. 경상남도청의 50세 한 행

정사무관은 "공무원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"며 "대상 

받아서 부서 회식 한번 시켜주려고 지원했다"고 웃었다. 교육 전공의 공공

기관 한 직원은 "IT 전공자도, 소프트웨어 담당자도 아니다"며 "기획자로

서의 잠재력과 도구만 있다면 평범한 직원도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걸 

보여주고 싶다"고 말했다.

 예선 심사를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오는 6월 23일 현장에

서 공개되는 과제를 받아 4시간 안에 인공지능을 이용해 서비스를 직접 

만들어낸다. 이들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팀이 24일 결선 무대에 올

라, 새로운 과제를 바탕으로 최종 우승을 향한 마지막 레이스를 펼칠 예정

이다.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수상 팀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한국지능

정보사회진흥원장상이 수여되며, 총상금은 1,140만 원이다.

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“행정 현장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

직접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데서 혁신이 시작된다”라며 “이번 해커톤 대회

가 단순히 ‘인공지능(AI)을 쓰는 공무원’의 단계를 넘어, 국민을 위해 ‘인

공지능(AI)으로 행정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

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책임자 과  장 정준우 (044-205-2281)

공공인공지능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수 (044-205-2291)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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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2026 AI챔피언 해커톤 본선 진출자들 대상 사전 교육

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교육장에서 열린 '2026 AI챔피언 해커톤' 사전교육에서 

본선 진출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(AI) 기반 바이브코딩 교육을 실시한 뒤 

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